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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mary focus of the study assesses how individual spouses’ and their partners’ marital adjustment influence their own 

and their mental health.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this influence was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271 dyads of elderly couples b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Marital adjustment was measured 

in terms of intimacy and comparison level of marriage. Mental health was measured in terms of depressive mood, anxiety, 

and somatization.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analysis revealed that marital adjust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s own mental health and with one’s own relationship with their adult-children, but not with their partner’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s own and with their partner’s 

mental health. Furthermore, analysis of the mediating model using APIM indicated that marital adjustment through one’s own 

adult-children relationship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one’s own mental health.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wives’ 

mental health were directly influenced by their partners’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However, the effect of the husbands’ 

mental health was not significant. These findings highlight dyadic interdependence among spouses’ perceptions of marital and 

adult-children relationship with their mental health. Th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educators and clinicians working with 

elderly couples to improve their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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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 건강수명은 71세로 노인들의 상당수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 2009).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 87%가 신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노인 

자살률이 20대의 자살률보다 7배나 높으며 자살 원인들 중 

80%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노인들 중 우울

을 경험하는 사람은 100명 중 8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흔하며, 

불안증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국민일보, 2010, 

10, 25). 과거의 주요 노인문제는 빈곤, 사회적 고립, 질병 등 

이었으나, 최근의 노인문제는 자살, 외로움, 소외, 우울, 불

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나머지 

노후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 고령

화 시대로 다가감에 따라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최근에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노년기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건강을 다룬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한편,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변인으로 주로 우울을 다루었으며(Kim, 2004; Kim 

et al., 2011; Yoo & Sung, 2009), 불안은 죽음과 관련하여 

일부분 살펴보았을 뿐(Lee et al., 2010; Yeo & Kim, 2005) 

그 외 긍정적 차원으로는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성공적 노후 등을 부정적 차원으로는 대부분이 우울만을 측정

하 다(Cho & Choi, 2011; Jeong, 2012; Son, 2005; Song & 

Marks, 2006). 그러나 임상적으로 노년기의 우울은 단지 우울

증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로 인한 신체적 증상의 호

소와 함께 불안증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신체적 증상 역시 우

울, 불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Elkowitz & Virginia, 1980).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년기 정신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년기의 다양한 심리적 증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

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우울과 함께 불

안, 신체화 증상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면 노년기의 정신건강

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

치는 요인들로 건강, 학력, 경제력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Kim et al., 1998; Kwon & Cho, 2000)이나 자아존중

감, 자기통합감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변인(Ahn, 2003) 

보다는 성인자녀와의 세대간 결속,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관

계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가족관계 특성이(An & Jun, 2012; 

Cho & Choi, 2011; Kim, 2004; 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더 큰 의미를 부

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An, 2005; Bae & Park, 2009; Yoo 

& Sung, 2009). 가족관계 특성들 중에서도 특히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가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Kim, 2004; 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먼저,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행복에 큰 

향을 미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위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완충역할을 한다(Karney & Bradbury, 

1995). 그리고 기혼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심리적 행복의 예

언변인은 양질의 결혼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Russel & Wells, 

1994). 이처럼 부부관계에서 경험되는 만족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기의 

특성 상 배우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모든 생활에 

부부관계가 기본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신과의 결혼생

활을 만족스러워하면 심리적 행복이 커지고, 자신도 상대방

과의 결혼생활을 만족스러워 하면 심리적 행복은 물론 결혼

만족도의 상호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최근까지의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는 남녀 노인 각각이 지각한 응답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거

나(Cho & Choi, 2011; Jeong & An, 2012; Kim et al., 2012; 

Lee & Kim, 2004), 자료를 부부 쌍으로 수집하 어도 분석

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구분하여 살펴본 형태가 대부분이다

(Kim & Lee, 2003).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는 남편과 

부인 어느 한 쪽의 특성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남편-부인인 

부부의 상호작용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상호 역동성의 관점

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 있다(Kenny, 1996). 즉 커플관계에

서는 두 개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특

성이 자신의 결과에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특성이 

상대배우자의 결과에까지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부부와 같은 상호의존성의 자료를 각각 독립된 자료 형태

로 분석한다면 가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제1종 오류를 크게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인 커플자료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PIM)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Kenny, 1996). 

다음으로 연령대마다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각각 다르나 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정신건강과 큰 연관이 있다(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특히 서구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는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부모의 우울감이 감소

하고, 심리적 안녕이나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으로 중요한 

향을 미친다. 또한 성인자녀의 성공을 대리 만족 욕구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삶

의 만족이 높아지고, 정신건강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

므로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향을 미치는 배우자와의 



3노년기 부부의 결혼 응과 정신건강간의 계에서 성인자녀 계의 매개효과

- 131 -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관계와 함께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부부관계 

및 성인자녀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

을 함께 포함하여 인과관계를 구체화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상호 

의존성과 역동성 특성을 반 하기 위해 부부 쌍 자료를 쌍 

자료 분석에 적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Kenny, 

1996)에 적용하 다. 즉 노년기의 부부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결

혼적응(결혼비교수준, 친밀감),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우울, 

불안, 신체화)간의 관계 모형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각 효과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

다. 또한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각 경로

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이

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향을 부부의 상호 의존 및 역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각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행동 및 지각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년기의 정신건강

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

하여 노년기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임상적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연구

모형 <Figure 1>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요 변인(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

강)간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하며, 각 효과의 크기는 부부간에 차이

가 있는가?

[1-1]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하며, 각 효과의 크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1-2]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하며, 각 효과의 크

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1-3]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하며, 각 효과의 크

기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

는 향에서 성인자녀관계의 매개효과와 

매개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  배경

1. 노년기의 정신건강

정신건강이란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는 정신 병리학

적인 개념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질환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 상태까지 

포함하는 다각적이고도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Son, 2005).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화와 함께 동반하여 주로 나타나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으로 우울, 신체화, 불안을 살펴보았다. 우

울은 노인 인구의 약 15~25%가 고통 받고 있을 정도로 노년

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다. 노년기의 우울은 신체적 

증상 호소와 함께 우울로 인한 불안, 불편감, 공허감, 망상

적․편집증적 사고의 경향성, 가성치매 및 현저한 기억장애

와 동반되어 나타내기도 한다(권석만․민병배, 2005). 또한 

노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인 은퇴, 은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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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상실,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로부터의 고립, 자녀의 출가, 

신체적 질병 등 급격한 생활 변화로 우울의 그 심각성이 더

해져 자살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이란 노년기에 신체 건강에 대한 이해에 병리적 왜곡이 

생길 경우 노인들에게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Sheehan 

& Banerjee, 1999), 노인의 80%가 신경통, 관절염, 심장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며, 숨이 차고, 손발이 차다는 등의 호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신체화 증상들 역시 노화 및 노년기의 우울

과 깊이 관련되어 우울증에 대한 심리적 증상을 신체화 증상

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Elkowitz & Virginia, 1980) 많은 

노인들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기보다는 

이를 신체화 증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죄책감, 대

인 갈등, 분노 등이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신체적인 형태, 건

강 염려증의 형태 등으로 표현되는 경향도 있다. 특히 인내

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신체화 증상이 더 많이 나타

난다고 보고된다(Han & Lee, 2009).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불안이란 신체적 질병,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 재정적인 곤란 등으로 유발되나 노인의 불안증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불안이 우울과 함께 나타날 경

우 일차적으로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노인들이 불안을 

호소할 경우에도 노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

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도 

내과적 질환의 일부나 혹은 신체적 노화의 일부로 오인되기

도 한다(권석만․민병배, 2005; Cho, 2002). 이상과 같이 노년

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증 뿐 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 및 불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빈번하게 발현될 수 있다. 

2.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주요변인  

선행연구 고찰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

에서 제시한 것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심리적 

변인들과 가족관계 변인들이 있다(Ahn, 2003; An & Jun, 

2012; Cho & Choi, 2011; Kim, 2004; Kim et al., 1998; 

Kwon & Cho, 2000; Song & Marks, 2006; Yoo & Sung, 

2009). 이 중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구와 다르게 

가족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 

부부관계와 성인자녀관계가 중요한 향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는 생활 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는 시기

인 동시에 연장된 평균수명으로 부부가 함께 지내야할 기간

이 장기화되어 노년기의 부부관계 정도에 따라 이후 노년기

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된다. 또 부부관계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며 

긴밀하고 상호 역동적인 2자 관계로, 관계란 자기와 타인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특성은 관계에 상호 향을 미치게 마련

이다(Higgins, 1989). 특히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가족생활주

기 상 어떤 부부들보다 함께 지낸 기간이 훨씬 긴 관계이고

면서 상호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배우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

욱 크다. 즉 노인들은 배우자를 통해 존재감과 안정감을 얻고 

배우자 유무만으로도 노인의 삶의 질이나 심리적 적응에 차

이가 나타나며(Kim, 2004),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및 만족도

의 증가는 심리적 적응 및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향을 미

친다(Lee & Kim, 2004; Yoo & Sung, 2009). 따라서 노년기

의 부부간 결혼적응 수준이 낮으면 부부갈등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기대수명까지도 달라

질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부부관계 특성

을 나타내는 결혼적응 정도를 잘 반 하기 위하여 첫째, 친밀

감을 살펴보았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배우

자와의 관계는 오히려 긴밀해져 부부간에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Carstensen, 1993). 반면에 부부간 

친밀감이 결여되면, 부부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여 심

리적 부적응,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이나 정서적 장애 등을 

초래한다. 둘째로 노년기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나,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습관과 두려움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 경

우,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 애정과 큰 충돌도 

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해 온 경우 등 

결혼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Yoon 

& Schumm, 1993)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노년기 부부관계 특

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관적이

고 전반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과 같은 지표들 보

다는 현재의 결혼관계가 다른 관계나 지금까지의 결혼관계

에 비해 어떠한지를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개념에 적용시킨 

결혼비교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다. 

노년기의 가족관계 특성 중 부부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관

계는 성인자녀관계라 할 수 있다(Yoo & Sung, 2009). 노년

기는 다른 가족주기보다도 가족원들간의 상호 밀접한 유대

감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

정요인이 된다. 특히 노인세대에서는 자녀중심의 가족 특성

을 더욱 유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문화 속에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후

의 준거로 본다(Yoon & Yoo, 2006). 때문에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부모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

고, 심리적 행복감도 높게 나타나며, 성인자녀와의 질적인 

상호관계도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정적인 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이다(Park, 2004). 그러나 성인자녀관계 변

인의 대부분이 접촉빈도, 거주 근접성, 세대간 결속력,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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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정도 등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양적인 관점에서만 주로 

이루어져 있어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나 노부부와 성인자녀

간의 정서적 역동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와 성인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 패턴을 심리적 거리로 나타내는 가족분화의 한 파트인 

부모와 자녀관계 분화로 살펴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간의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노년기

의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결혼적응 정도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년기의 결혼

적응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정적으로 많은 향을 

미치며(Antonucci, 1990; Tower & Kasl, 1996), 결혼적응과 

정신건강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속적인 결

혼긴장은 이혼보다 부부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부정적이며, 

건강한 부부관계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중요한 완충물

로 작용하 다(House & Robbins, 1983). 또 부부간의 높은 

친밀감은 개인의 신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향을 주나(Antonucci, 1990; Broucke et al., 1996), 부부

간의 친밀감 부족 시 심한 경우 사회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서

적 장애까지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on & Waring, 

1984). 특히 결혼 부적응은 우울을 높이고, 우울증상에 대한 

결혼적응의 향력은 남편보다 부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Tower & Kasl, 1996). 남편의 정신건강은 부인의 지지가 부

족하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하게 되며(Atchley, 

1992; Ross, 1995), 부부관계의 불만족이나 갈등은 퇴직한 남

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향을 미쳤다. 국내연구에서

도 노년기 부부의 부정적 결혼관계는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부

정적인 향을 미치며(Yoo & Sung, 2009),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한 노년 여성의 

외로움이 감소하는 등 노년 여성의 외로움에 대해 노년기 부부

관계의 질이 중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Jun & Im, 1998), 우울

이 부부의 결혼갈등의 결과 현상 중 하나라고 보고하 다(Kim 

& Lee, 2003). 특히 결혼적응과 우울간의 관계가 여성에게 더 

중요하게 나타났으며(Lee & Kim, 2004; Son, 2005),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와 부적인 관계

를 보 다(Yoo & Sung, 2009). 또한, 남편의 부부갈등과 부인

의 부부갈등간의 높은 정적상관, 부부간 생활만족도간의 높

은 정적상관은 노년기 부부갈등과 생활만족도가 배우자와의 

갈등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면서,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부인의 갈등과, 부인의 생활만족도는 남편의 갈

등과 부적상관을 보 다(Kim & Lee, 2003). 

노년기의 정신건강은 또한 성인자녀와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

성이 노부모의 정신건강에 정적인 향을 미치며(Abbey, Ab-

ramis, & Caplan, 1985),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는 반면, 성인자

녀와 갈등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심리적

인 손상 즉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Quinn, 

1983). 국내연구에서도, 성인자녀와의 잦은 접촉빈도와 긍정

적인 관계, 정서적 지원은 노인의 우울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Ann, 2005; Kim & Jun, 2002). Song and Marks

(2006)연구에서도 성인자녀 관계의 긍정적 측면(정서적 지

원, 대화, 거주 근접성)이 노부모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반면, 성인자녀관계의 부정적 측면(갈등관계, 동거, 성인자

녀의 경제적 어려움)은 노부모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 다. 성인자녀와 유대관계는 또한 노부모의 생

활만족과 사기 및 심리적 안녕에 정적인 향을 미치고(Kim 

& Kim, 2000; Oh, 2003), 노인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하

며 신체적 증상이나 우울한 기분을 덜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Shin & Seo, 1992). 그리고 노인에게 

중요한 지지체계로서의 성인자녀의 주관적 유대관계가 원만

할수록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위하며, 만족스러운 정서

적 교류도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Cho, 2000).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년기의 결혼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요인으로 성인자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고, 노년기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조명하

는데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그

러나 발달주기 상 노년기 이외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를 살펴 본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은 부부관계가 지대한 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와의 만

족스러운 관계는 부부관계가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야 함을 보고하 고(Kim, 1995),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여 배우자와의 관

계는 자녀와의 관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5). 실제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는 경우 자녀

와의 갈등이 높은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화로울 때 자

녀와의 관계도 수용적 이었으며(Hong, 2010), 노년기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향을 미치고, 성

인자녀와의 관계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Jeong, 2012) 등 부부관계의 질은 부모-자녀관계의 

질로 전환된다(Cowan & Cowan, 1992). 또한 가족체계론

적 접근방법에 따른 발달적 연구나 임상적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부관계의 질이 자녀와의 관계에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안정된 결혼관계가 부모자녀간의 

균형있는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의 연구들은 노년기의 부부관계와 정신건강 혹

은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대한 효과를 단순하고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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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APIM)

적으로 파악하 을 뿐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향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부부관계

와 자녀관계 모두 만족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가족 결속력

이나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Kim, 

2003; Lee, 2005), 노년기의 인지적 건강과 우울에 있어서 자

녀관계 만족도가 중재효과를 나타냈다(Yoo & Sung, 2009). 

또한 노년기의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정도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 외로움, 심리

적 복지 등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와의 접촉 빈도, 

자녀와의 결속도, 가족지지 및 자녀와의 동거 유무 등을 포

함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기

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노년기의 결혼적

응은 성인자녀관계를 통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칠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3. 부부의 상호의존성과 자기-상 방 상호의존모형

(APIM)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짝을 이루는 대상들은 상호

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사람이 함께 한 

기간이 길수록 상호의존성의 그 크기 또한 증가한다(Kenny 

& Nasby, 1980). 상호의존성(interdependent)이란 이자관

계(dyad relation)에서 한 쪽의 반응(감정, 행동, 지각 등)에 

따른 다른 쪽이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Kenny & 

Nasby, 1980), 짝 자료의 전형적인 행태인 부부관계에서 많

이 나타난다. 부부는 비슷한 나이,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

위, 의사소통, 한 가정에서 자녀 혹은 친인척들과의 상호작

용, 가정 분위기 등의 향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 운명체 상

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Kenny & Nasby, 1980). 따라서 부

부로부터 얻어진 자료들의 값은 서로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도 연인, 부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주요 경험적 연구들은 두 사람간의 관계에 상호의존성의 존

재를 인식하고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짝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부적절한 자

료 표집과 분석 방법으로 타당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Maguire, 1999). 따라서 부부와 같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대상들(연인, 부모-자녀 등)을 연구할 

때는 측정한 자료들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상

호의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짝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

며, 상호역동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Kenny, 1996).

부부 및 친밀한 짝 관계 등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

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Kenny(1996)는 자기-상대방 상

호의존 모형(APIM)을 제안하 다. APIM은 짝 관계에 있는 

자료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짝 자료

를 독립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생기는 제 1종 

오류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APIM는 분석단위가 짝이지

만 결국은 내재된 두 개의 개인자료를 분석하고, 한 개인의 

독립변수가 자신의 종속변수에도 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종속변수에도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APIM

에는 두 가지 효과, 자신의 특성(심리, 행동 등)이 자신의 결

과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actor effect)와 자신의 특성이 

상대방의 결과에 향을 미치는 효과나 상대방의 특성이 자

신의 결과에 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partner effect)가 있

다(Kim & Seo, 2010). 한편, APIM에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간 상관과 잔차간 상관에 대한 가정이 

있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Figure 

2>. 독립변수간 상관(H1과 W1의 상관)에 대한 가정은 짝 관

계에 있는 두 구성원(남편과 부인)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간에 상관이 

있으리라 예측되어 설정한다(Cook & Snyder, 2005). 또 독

립변수간 상관은 H1변수가 H2변수를 예측할 때, 다른 독립

변수인 W1변수를 통제함을 의미하여 자기효과를 추정할 때

에 상대방효과는 통제되고, 상대방효과를 추정할 때는 자기

효과가 통제된다. 잔차간 상관(d1과 d2간 상관)에 대한 가정

은 H2와 W2라는 종속변수를 추정할 때, H1과 W1으로 추

정되지 않은 부분(잔차)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Kim & Seo, 2010). 즉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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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순수한 설명량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는 APIM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분석 단위를 부부 

쌍으로 하 다. 정년퇴직 연한을 기준으로 은퇴 이후 고용되

지 않은 55세 이상의 남성과 그 부인을 노년기 부부
1)
로 규정

하고, 편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함께 겸하여 전라북도지역

의 노년기 부부 모두가 설문에 참여했을 때만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신상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설문지에 부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의 코드를 사전에 

부여하고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구분하 다. 응답자들이 솔

직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자의 설문지를 보지 

말 것을 부탁하 으며 설문이 끝난 후에는 설문지를 바로 회

수용 봉투에 넣어 밀봉하도록 하 다. 배포된 340쌍의 설문

지 중 291쌍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부실응답 기재 및 신뢰성

이 의심되는 것을 제외한 271쌍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 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연령은 남편 61~65세(40.2%)가, 부

인 55~60세(52.7%)가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남편 64.69

세, 부인 60.96세로 노년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초기 노년기(연소노인 부부)에 해당된다. 학력은 남편 대졸

(40.8%), 부인 고졸(44.3%)이 가장 많았고, 평균 교육기간은 

남편 14.02년, 부인 11.18년 이었다. 건강상태는 남편(88.8%)

과 부인(80.9%) 모두가 건강한 편(건강하다, 보통이다)으로 나

타났고, '연금(42.7%)과 퇴직금(37%)'으로 생활하는 부부가 많

았다. 사회활동 빈도는 1주에 1~2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편 39.9%, 부인 43.7%), 사회활동 참여유형으로 남편은 '가

끔씩 부부가 함께 한다(40.3%)'가 부인은 '주로 혼자(41.9%)'

가 많았다.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36.29년이었고, 반절 이상

(51.3%)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형태 다. 

2. 측정도구

1) 결혼적응

결혼적응은 결혼 비교수준과 친밀감으로 구성하여 측정

하 다. 결혼 비교수준은 Thibaut and Kelley(1959)의 비교

1) 연구 상을 55세 이상, 남편이 은퇴한 상태의 부부를 노년기 

부부로 한 것은 우리사회 퇴직 정년 부분이 55~60세 사이

로 60세 이 에 이미 사회  노인이 되고, 고령자고용 진법

에 의거 55세 이상자를 고령자로 규정한 것 등을 반 한 것

이다.

수준 개념을 기반으로 Yoon and Schumm(1993)이 개발한 

결혼관계에서의 비교수준 척도(the Comparison Level Scale 

in marital relationships)를 노년기 부부관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 다. 총 6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자신

의 경험과 기대를 비교하여 현재 결혼관계가 다른 관계나 이

제까지의 결혼관계와 비해서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했다(예; 

나는 나의 결혼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얻고 있다, 나의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는다 등). 점수가 높을수

록 현재의 결혼관계를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신

뢰도는 남편 .84, 부인 .88이었다. 

친밀감은 Miller and Lefcourt(1982)의 척도(The Miller 

Social Intimacy)를 본 연구자가 번안,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자기개방, 공감경험, 애정표현, 정서적으로 가

까운 정도 등을 평가하며 총 17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에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신뢰도는 남편 .91, 부인 .90 로 나타났다.

2) 성인자녀관계 

성인자녀관계는 가족분화 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Anderson & Sabatelli, 1992; 

Nam, 2001)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가족의 각 하위체계간 분

화들 중 부모-자녀관계의 분화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노년기 부부가 지각한 자녀관계의 분

화란 노년기 부부가 성인자녀와의 정서․심리적 거리 및 관계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와의 상

호작용 패턴을 의미한다. 총 11문항(긍정 6개, 부정 5개), 5

점 Likert식 척도로 부모-자녀관계 분화 점수가 높을수록 성

인자녀와의 관계 분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노년기 

부부가 성인자녀와 정서․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남편 .76, 부인 .74 으로 나타

났다. 

3)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간이정신진단검사(SCL - 90 - R) 단축형(the 

Brief Symptom Inventory - 18; BSI - 18)(Derogatis, 2000)

를 사용하 다. BSI - 18은 우울, 불안, 신체화 각 요인 당 6

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오늘

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1점

(전혀 없다) ~ 4점(아주 심하다)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가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신체화의 증상이 많아

짐을 나타낸다. 신뢰도 검사 결과, 남편은 우울 .88, 불안 .87, 

신체화 .79 이었고, 부인은 우울 .84, 불안 .85, 신체화 .81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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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Husbands Wives paired-t

Marital adjustment
comparison level of marriage 3.51(.77) 3.12(.95)  7.50***

Intimacy 3.47(.70) 3.34(.76)  3.14**

Relationship Adult-children differentiation of child relationship 3.62(.58) 3.67(.57) -1.44 

Mental 

Health

depressive mood 1.50(.54) 1.64(.53) -3.56***

anxiety 1.71(.59) 1.75(.57) -1.00 

somatization 1.55(.47) 1.73(.55) -4.78***

*p < .05, **p < .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SD)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위한 기

술통계와 신뢰도를 위한 Cronbach's  계수 산출, 관측변수

들간의 상호관련성과 방향성,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SPSS WIN 18.0을 사용하 고, APIM 분석

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하 다. APIM 분석으로 구조방

정식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게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를 확인할 수 있고(Kenny et al, 2006), 모형 검증을 통해 추

정치들간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Cook & Kenny, 2005)과 변수가 잠재변수일 경우 측정오차

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모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모

형 적합지수로는 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TLI, CFI, 

RMSEA를 사용하 다. TLI와 CFI가 .95이상이고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가진 모형, TLI와 CFI

가 .90~.95이며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

nable fit)를 가진 모형, RMSEA가 .08~.10이면 보통 적합도

(mediocre fit)를 가진 모형으로 해석하 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효과간의 상대적 크기 비교를 위

해 등가제약(equality constraint)을 설정한 모형과의   차이 

검증으로 확인하 고(kenny & Cook, 1999), 매개효과의 유

의성 검증은 Sobel test(Baron & Kenny, 1996)로 실시하

다. 한편, APIM에서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독립

변수간 상관과 잔차간 상관을 본 연구모형에서도 적용하여 

독립변수인 남편의 결혼적응과 아내의 결혼적응의 상관과 잔

차인 d1과 d2간 상관과 d3과 d4간 상관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특성

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먼저,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Table 1>, 결혼적응의 결혼비교수준 평균과 표준

편차는 남편 3.51(.77), 부인 3.12(.95), 친밀감은 남편 3.47

(.70), 부인 3.34(.76)으로 중앙값보다는 높게 나타나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은 전반적으로 좋았다. 성인자녀관계도 남편 

3.62(.58), 부인 3.67(.57)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나 자녀와의 

관계의 질도 기능적 이었고, 정신건강은 4점 척도 중 남편은 

1.50(.54)~1.71(.59), 부인은 1.64(.53)~1.75(.57)로 중앙값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양호하 다. 다음으로 결혼적응, 성인자녀

관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부간 차이를 보면, 성인자녀관계를 

제외한 결혼적응과 정신건강의 우울과 신체화에서 부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결혼적응의 결혼비교

수준(t = 7.50, p < .001)과 친밀감(t = 3.14, p < .01) 모두 남편

이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의 우울(t = -3.56, p

< .001)과 신체화(t = -4.78, p < .001)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및 정규성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관측 변수들간 상관계수를 살펴보

면, 모든 변수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Appendix> 

참조).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과 성인자녀

관계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남편 r=.41~.49, 부인 r=.34~.39)

으로 나타났고,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남편 r=-.27~-.46, 부인 r=-.22~-.42)으로 나타

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 성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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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surement Model

관계와 상대방 배우자가 지각한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간 상

관은 유의한 정적상관(r=.29~.60)을 나타냈으나, 자신의 결혼

적응, 성인자녀관계와 상대방 배우자가 지각한 정신건강간의 

상관은 유의한 부적상관(남편 r=-.15~-.31, 부인 r=-.16~-.26)

을 나타냈다. 남편의 정신건강과 부인의 정신건강 간에는 유

의한 정적상관(r=.19~.30)을 나타내어 남편과 부인의 정신건

강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 다.

다음으로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측변

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Appendix>, 본 연구의 

모든 관측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

다. 이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연구(Finch & West, 

1997)에 의거해 본 연구의 모든 관측변수들이 정상분포 가

정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연구모형의 검증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 남편과 부인

의 자료를 합하여 12개의 관측변수들이 결혼적응, 성인자녀

관계, 정신건강 등 총 6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 다. 측정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 88.53, df = 41, p<.001, TLI = .96, CFI = .97, RMSEA =

.066)(<Figure 3> 참조). 또한,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고 있

는 해당 관측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되었고, 

SCM(R2)의 값도 모두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관

측변수들이 잠재변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 고 신뢰롭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변수간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먼저,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향에서 부부

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효과간 크기에 대한 차이를 파

악하기 위해 <Figure 4>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적합지수가  = 9.38, df = 4, p>.05, TLI

= .97, CFI = .99, RMSEA = .07으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

ble fit)를 가진 모형으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적합하게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게 정적인 향을 미쳤으나 부부 모두 자기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자기

효과에 있어서 부부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가

제약을 가하여 살펴보았다. 즉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 = .59)와 부인의 자기효과( = .34)

의 크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가제약을 가

하여 기본 모형과의 카이제곱 차이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

(df(1),  = 5.32)2)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결혼적

응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향 크기가 부인보다 남편에

게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적응의 남편

과 부인간의 상관은 r=.72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과 부인

2) 기본 모형과 등가제약 모형 각각에서 얻어진  값을 비교

하여, 그 차이가 자유도 1에서 3.84이상이면 유의한 차이

가 있다(=0.05 수 에서)(kenny & Coo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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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tor-Partner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on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Figure 5. Actor-Partner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on Mental Health

의 성인자녀관계에서의 상관도 r=.16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 및 효과간 크기 비교를 위한 모형설정과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igure 5>, 적합지수가  = 55.05 , df = 28, 

p>.01, TLI = .97, CFI = .98, RMSEA = .06으로 괜찮은 적합

도(reasonable fit)의 모형으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부적인 

향을 미쳤고, 부부 모두 자기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기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 수준

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증상 수준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 크기( = -.53)와 부인의 자기효과 크기( = -.44)간

에 등가제약을 가하여 그 크기를 비교한 결과(df(1), 

= 1.36),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결혼적응이 정신건

강에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가 부부간에 서로 비슷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혼적응의 남편과 부인간의 상관

(r=.72)과 정신건강의 남편과 부인간의 상관(r=.26) 모두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서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및 효과간 크기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 모형설정과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igure 6>, 적

합지수가  = 26.44, df = 16, p>.01, TLI = .98, CFI = .99, 

RMSEA = .049으로 좋은 적합도(close fit)를 가진 모형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성인자녀관계는 정신건강의 문제에 부

적인 향을 미쳤고, 자기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는 부부 모두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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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ctor-Partner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on Mental Health

상대 배우자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신

의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들이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부의 각 효과간 크기 차이를 비교 확인한 결과, 첫째, 성

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남편의 자기효과( = -.45)

와 부인의 자기효과( = -.31) 크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 df(1),  = 2.67),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

기효과의 크기는 남편과 부인간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성인자녀관계의 자

기효과( = -.45)와 상대방효과( = -.12) 크기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f(1),  = 11.16). 즉 남편의 경

우 부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보다 남편 자신이 지각하

는 성인자녀관계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더 큰 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

는 남편의 상대방 효과( = -.12)와 부인의 상대방 효과( =

-.18)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df(1), 

 = 0.36) 남편과 부인 모두 상대방효과의 크기는 서로 비

슷함을 보 다. 마지막으로 부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성인

자녀관계의 자기효과( = -.31)와 상대방효과( = -.18)의 크

기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df(1), 

= 1.90), 부인의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나 

남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향 크기에는 차이 

없이 부인 자신 및 남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

을수록 부인 자신의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이 감소함을 나타

낸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성인자녀관계에서의 상관

(r=.31)과 정신건강에서의 상관(r=.21)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남편의 정신건강 수준은 남편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관계 정도가 더 큰 향을 미치나, 부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남편 뿐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성인자녀

관계 모두가 비슷한 크기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3) 성인자녀관계 매개모형에서의 자기와 상대방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인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서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와 개

별경로에 대한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Figure 

7>, <Table 2> 참조). 성인자녀관계의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

과, 모형의 적합도는  = 88.53, df = 41, p>.001, TLI = .96, 

CFI = .97, RMSEA = .066으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가진 모형이면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성인자녀관계의 매개모형은 남편의 정신건강 변

량의 31%, 부인의 정신건강 변량의 25%를 설명하 다. 그러

나 <Figure 7> 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의 결혼적응에서 부인

의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으로 가는 직접경로와 부인의 

결혼적응에서 남편의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으로 가는 

직접경로, 부인의 성인자녀관계에서 남편의 정신건강으로 

가는 직접경로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자녀관계의 매개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

명하는 경로계수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가는 직접

효과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간

접효과가 있다. 간접효과는 곧 매개효과로 독립변수에서 종

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총효과(total effect)

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나타낸다. 성인자녀관계

의 매개효과(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Sobel 검증(Baron & Kenny, 1996)을 실시하 고, 

검증 결과와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남편과 부인 모두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자

기효과(남편  = -.41, p < .001; 부인  = -.39, p < .001)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 남편의 성인자녀관계는 남편 자신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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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tructural Model 

Effect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obel Test Z

Direct

actor
H H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41*** -.34 -

W W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39** -.27 -

partner
H W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17 -.13 -

W H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15 -.13 -

Indirect

actor

H H marital → H child-relationship → H mental -.20***
-.16

( .66×-.25)
-3.18

W W marital → W child-relationship → W mental -.08*
-.05

( .29 ×-.18)
-2.16

partner W

H marital → H child-relationship → W mental -.09⧧ -.07
( .66 ×-.12)

-1.78

W marital → H child-relationship → W mental .06
.03

( -.27 ×-.12)
1.60

Total

Husbands
H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61* -.51 -

W marital adjustment → H mental health -.19 -14 -

Wives
W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45 * -.32 -

H marital adjustment → W mental health -.03 -02 -

매개모형 합도  = 88.53, df = 41, p>.001, TLI = .96, CFI = .97, RMSEA = .066

Note) H= Husbands, W= Wives. *p < .05, **p < .01, ***p < .001

Table 2. Actor-Partner Effects and Effect Decomposition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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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과( = -.30, p < .001)와 부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

대방효과( = -.15,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으나, 

부인의 성인자녀관계는 자신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 -.22, p < .001)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또한 자신의 결혼적응이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를 

거쳐 자신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간접효과)

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

의 경우 결혼적응이 성인자녀관계를 통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Sobel test로 

확인한 결과, Z 값이 -3.18, p < .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도 결혼적응이 자신의 성인자녀관계를 매개로 

자신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Z 값이 -2.16, 

p < .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상대방효과 즉 남편의 결혼적응이 남편이 지각한 성인자녀관

계를 매개로 부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Z 값이 -1.79, p = .07로 유의하지 않았고, 부인의 결혼적응이 

남편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를 매개로 부인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Z = 1.60, p>.05)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유의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부부간 효과크기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인자녀관계에서 정신건강으로 가

는 남편( = -.30)과 부인( = -22)의 자기효과에서만 부부간

에 유의한 차이(df(1),  = 4.52)가 나타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증상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남편에게

서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보 다. 종합하면, 남편과 부인 모

두 자신의 정신건강은 자신의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 정

도에 의해 직접인 향을 받으면서, 자신이 지각한 성인자녀

와의 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향을 받는다. 마지막으

로 남편의 결혼적응과 부인의 결혼적응( = .77, p < .001), 

남편의 성인자녀관계와 부인의 성인자녀관계( = .20, p <

.01), 남편의 정신건강과 부인의 정신건강( = .24, p < .01)은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과  논의

본 연구는 271쌍의 노년기 부부자료를 토대로 APIM 모

형을 적용하여,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 간의 관

계 모형,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의 관계모형, 성인자녀

관계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 및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

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

개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의 남편과 부인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적응을 나타내는 결혼비교수준과 

친밀감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노

인이 여성 노인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한 선행연구들

(Im & Kim, 2002; Kwon & Hur, 2010)과 일치하며, 노년기

뿐 만 아니라 가족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결혼만족이 남성

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여성 노인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헌신적인 가정관리, 남성 노인에 대한 희

생적 수발 및 낮은 대우 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신건강의 우울과 신체화 수준이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나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

타나 선행연구 결과들(Sung & Cho, 2006)과 일치했다. 이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건강의 취약성에 있어서 여

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취약하여 우울과 신체화 증상이 

여성노인에게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APIM을 적용한 주요 변인간 관계 모형에서, 결혼

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의 관계 모형과 결혼적응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모형에서는 부부 모두 자기효과만 나타나 자신의 

결혼적응 정도가 자신의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결혼적응 정도가 높을수

록 자신의 성인자녀관계는 좋아지는 반면,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은 감소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적응과 정신건강

의 문제 증상간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Lee, 2005) 

및 부부를 대상으로 1년 전의 결혼적응도와 1년 후의 우울정

도간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남편과 부인 모두 자

신의 결혼적응도는 상대방의 우울보다는 자신의 우울과 더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Beach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Kim, 1995)와도 일치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신의 결혼적응도가 배우자의 성인자녀관계 

수준과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에 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신

의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에 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다는 점은 성인자녀관계나 정신건

강에 대한 책임이 상대 배우자의 결혼적응도보다는 자기 자

신이 지각하는 결혼적응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자신의 성인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은 상대 배우자에 의해 좌

우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혼적응 정도 혹은 자신의 결혼

생활 역할에 따라 더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

서 부부관계나 성인자녀관계를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의 문제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의 주체는 상대 배우자가 아니

라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행동 변화는 

곧 자기 자신의 관계 및 문제행동 결과와 직결되며, 상대 배

우자의 행동 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간의 관계 모형과 결혼적

응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에서 자기효과만이 나타났고, 

이 자기효과에 대한 크기 정도가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결혼적응의 자기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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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부간에 그 크기가 비슷한 반면, 성인자녀관계에 미치는 

결혼적응의 자기효과 크기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크게 나타

났다. 이는 다른 가족주기와 달리 노년기의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이외의 생활 사건들로 관심이 많이 분산되는 

반면, 남성들은 은퇴로 생활범위가 가족으로 축소되어 소극

적이고 많은 시간을 가정의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가족의 

부인, 자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점을 일부분 반

한 결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성인자녀관계와 정신건강간의 관계 모형에서는 

자기효과 뿐 아니라 상대방효과 모두가 나타나,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성인자녀관계가 자신의 정신건강과 상대 배우

자의 정신건강에 향을 미쳤다. 즉 상대 배우자가 성인자녀

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정신건

강 뿐 아니라 배우자의 정신건강 문제 또한 감소시킨다. 이

는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성인자녀관계가 중요한 

향 요인임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결과(Ann, 2005; Oh, 2003; 

Quinn, 1983; Song & Marks, 2006)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의 노년기 부부 연령대가 주로 연소노인들로 이 시기의 

가족주기발달 상 노부부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민들을 살펴보면, 자녀의 취업관련 문제,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 문제, 자녀의 맞벌이

로 인한 손자녀 양육 등으로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

거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다면 노년기 부부의 부부관계가 좋

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의해 노년기 부부의 정신건강

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기 및 

상대방 효과 크기에 대한 부부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

편과 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자녀관계의 자기효과 크

기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

다 가족 지향적이고, 여성노인은 자녀를, 남성노인은 배우자

를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Chung, 2007; Kim, 2008)들을 

통해 볼 때 본 연구결과가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관련연구

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남편의 정

신건강은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가 일관되게 더 크게 나

타난 반면, 부인의 정신건강은 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가 서로 비슷한 크기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

을 더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Acitelli 

& Young, 1996)를 지지하면서, 남편들보다 부인들이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더 민감하게 지각한다(Floyd & Markman, 

1983)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편

보다 부인들이 상대 배우자의 행동이나 상태에 더 많은 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적응, 성인자녀관계, 정신건강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 부부

가 오랜기간 동안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독특한 향을 

주고받았다는 현상을 나타냄을 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더

불어 본 연구가 부부인 쌍 자료를 수집하 기 때문에 부부 

서로가 상관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주면서, 부부 쌍 

자료의 비독립성을 고려하여 동일집단 내 구성원 간의 유사

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 다는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셋째,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성인자녀관계가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응이 자신의 정신건

강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성

인자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Ann, 2005; 

Lee, 2005; Song & Marks, 2006; Tower & Kasl, 1996)를 

확인한 것 뿐 만 아니라, 성인자녀의 지원이 노년기 결혼지

위와 정신건강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Son(2011)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노년기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적응 정도를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성

인자녀와의 관계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

키고, 노년기의 정신건강 상담 시 부부의 결혼적응 뿐 아니

라 성인자녀와의 관계도 주요 요인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성인자녀관계 매개모형에서 남편과 부인의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본 결과, 노년기 부부의 정신건강은 

상대 배우자의 특징이나 행동보다는 자신이 지각한 결혼적

응 및 성인자녀관계 정도 등 자신의 특징이나 행동에 의해 

더 많은 향을 받는 자기효과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 중 부인은 남편의 성인자녀와의 관계에도 향을 

받는 상대방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음이 특이할만한 결과

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노년기 남편과 부인의 정신건강

에 대한 임상 상담 시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

과 성별에 따라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결혼적응과 성인자녀관

계 및 정신건강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

았지만, 점차 역을 넓혀 다양한 측면에서 부부 상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

점으로 먼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표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전집의 대표성을 보장할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노인의 정신건강에 성인자녀관계 뿐 

아니라 손자녀와의 관계 또한 긍정적인 향을 주는 선행연

구결과에 비추어 손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추

후연구에 필요하겠다. 셋째,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결혼

적응과 성인자녀관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및 매개효과

가 본 연구에서 지지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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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의 자료가 아닌 인과관계를 엿볼 수 있는 종단자료를 

채택하여 향후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APIM을 통해 주요 변인간의 각 

관계 모형과 노년기 부부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에서 성인

자녀관계를 매개한 매개모형 각각에 대하여 노년기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분리하여 검증 해보았다는 점은 

남성노인 혹은 여성노인의 결혼적응과 정신건강, 결혼적응

과 자녀관계만을 분석하 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각 

관계를 남편과 부인으로 나누어 구체화시켜 그 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부와 같은 중요한 이자관계

를 분석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부부 모두의 응답을 얻

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방법

의 적용으로 여러 대인관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인 부

부, 부모-자녀와 같은 친밀한 짝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

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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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H  Comparison level -

2. H  Intimacy  .67*** -

3. H  child-relationship  .49***  .41*** -

4. H  Depressive mood -.36*** -.29*** -.46*** -

5. H  Anxiety -.38*** -.34*** -.44***  .79*** -

6. H Somatization -.31*** -.27*** -.36***  .74***  .75*** -

7. W Comparison level  .52***  .47***  .33*** -.26*** -.26*** -.21*** -

8. W  Intimacy  .52***  .60***  .31*** -.18** -.22*** -.16**  .70*** -

9. W  child-relationship  .29***  .34***  .34*** -.24*** -.21*** -.21***  .34***  .39*** -

10. W Depressive mood -.22*** -.19*** -.28***  .26***  .27***  .28*** -.30*** -.27*** -.36*** -

11. W Anxiety -.29*** -.31*** -.26***  .26***  .29***  .27*** -.42*** -.42*** -.35*** .77*** -

12. W Somatization -.18** -.15* -.16**  .20**  .19**  .30*** -.25*** -.22*** -.27*** .75*** .71*** -

Skewness -.57 -.33 -.29 1.15 1.13 1.14 -.29 -.35 -.24  .89  .85  .89

Kurtosis  .10  .19 1.04  .68 1.43 1.30 -.63 -.28  .24  .74  .74  .71

Note). N = 271couples, H = Husbands, W = Wives, Comparison level = Comparison level of marriage, child-relationship = Differentia-

tion of child-relationship

*p < .05, **p < .01, ***p < .001

<Appendix> Correlation Matrix, Skewness and Kurtosis of Measure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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